
<표 1> ’11년 3분기 및 ’11년 4분기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업체 자기자본 부채비율 
(단위：억원, %)

구  분 콘텐츠업체 전체 상장사
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증감률 2011년 3분기1) 2011년 4분기2) 증감률

자산총계 242,087.3 256,118.6 5.80% 12,620,228.0 12,644,917.0 0.20%
부채총계 82,645.7 93,683.2 13.36% 6,085,204.0 6,181,276.0 1.58%
자본총계 159,441.6 162,435.4 1.88% 6,535,024.0 6,463,641.0 -1.09%
부채비율 51.8% 57.7% 5.90%p 93.12% 95.63% 2.51%p

 ’11년 3분기 및 ’11년 4분기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의 자기
자본 부채비율3)은 51.8% 및 57.7%로 전체상장사의 절반 수준
- ’11년 4분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자기자본 부채비율은 전분기대비 5.9%p 상

승했으며 전체상장사에 비해 약간 높은 증가를 보임 

<표 2> ’11년 3분기 및 ’11년 4분기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업체 유동비율
(단위：억원, %)

구  분 콘텐츠업체 전체 상장사
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1년 3분기4) 2011년 4분기5)

유동자산 123,661.0 131,167.4 4,292,044.0 4,259,805.0 
유동부채 63,210.1 72,568.3 3,727,971.0 3,706,819.0 
유동비율 195.6% 180.8% 115.1% 114.9%

 ’11년 4분기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의 유동비율6)은 
65.9%p 높은 180.8%
-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유동비율은 전분기대비 -14.8%p 하락

1) 전체 상장사 데이터는 2011년 3분기보고서 제출대상 12월 결산법인 663사 중 비교가능한 612개사를 
대상으로 추계됨

2) 전체 상장사 데이터는 2011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2월 결산법인 668사 중 분석제외법인 52개사를 
제외한 616개사 대상 개별(별도) 재무제표 기준으로 추계됨

3) 부채비율 = 총부채/총자본 : 재무적 위험도 파악 지표
4)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63사 중 612사
5)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68사 중 616사
6) 유동비율 = 유동자산/유동부채×100 : 단기채무지급능력 파악 지표


